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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에는 자신의 전설과

역사가있어요 가족을나무라고한

다면 뿌리는 지하세계 나무 위는

신의 세계를 뜻하죠 또 줄기는 인

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

다

브럇트국립박물관 류드밀라 미

하일로브나 관장은 자신의 민족이

믿는 샤머니즘에 대해 이렇게 설명

했다 과거의미신이아니라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소중하게 여

기는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시품들

도 조상의 손때가 묻어 의미 있는

것이며 그안에는자신들의신념과삶이담겨있다고소개했다

특히 한국민족과 브럇트 민족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생김

새뿐만아니라문화의다양한면이서로닮았다고그녀는분석했다 게

세르신화와단군신화 선녀와나무꾼의신화등양민족이간직하고있

는문화원형의유사성에대해주목했다

또러시아이르쿠츠크에살고있는브럇트인과브럇트공화국에거주

하는브럇트인간의문화적차이에대해서도설명했다 떨어져살다보

니 지역적으로변화가생겼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이르쿠추크샤먼은카드로점을치거나우유로점을치거

나말젖을뿌리거나치료를한다 이때문에지금도차를마실때찍어

서점을보는문화가남아있다 반면 브럇트공화국은우유나차를뿌

려서점을친다

또여전히브럇트인은남자만모여서제사를지낸다 봄에풀이많이

자려면지내고가을에또한번제사를지낸다고했다

샤먼에 대해그녀는 무당이부적을써주고 양은 가져간다 샤먼이

방편을 준다면서  흰색샤먼은좋은 일만 기원하는데 검은샤먼 저주

를내리기도한다고설명했다

자신의 민족은 오래전 철기를 잘 다뤄 중국과 무역을 통해 발전할

수있었고 한국과비슷한술을내리는토기를이용해술을만들었다

고소개했다

또 한국과 브럇트의 문화 원형이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국이

함께연구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처없이떠도는것은어쩌면인류의숙명인지도모

른다 먹을것과넓은땅을찾아유목했던과거처럼디

지털시대에도 노마드(Nomad)는유효하다

끊임없이 떠도는 삶은 고단한 역사를 남겼다 브럇

트인은한때몽골의지배를받았고 이제는러시아의

변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마저도 자신의 정신적 고

향인바이칼이가까운러시아이르쿠츠크일대와서쪽

의브럇트공화국으로갈라져살고있다

우리가 브럇트의 문화 원형에 주목하는 것은 한민

족의문화와비슷한형태가많기때문이다

비단 한민족의 시원을 바이칼 일대로 보거나 브럇

트 인과 한민족의 유전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

하지않더라고바이칼의문화원형은 아시아문화본

질에좀더다가가는중요한통로다

또 놓칠수없는것은바이칼일대의문화에유럽의

문화가혼용돼있다는점이다

19세기이전부터시작됐던러시아의이주정책에따

라 바이칼 일대의 고대 종족과 유럽의 문화가 자연스

럽게만나게됐다는점도중요하다

유럽 이주민은 대부분 러시아 정교회 등 가톨릭을

믿고 이는 바이칼 일대의 샤머니즘과 어우러져 독특

한문화를만들어냈다

브럇트마을마다상징동물이있든이르쿠츠크도담

비를 입에 물고 있는 눈표범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고

있다 과거유럽이주민이토착세력과전투를하거나

경쟁하면서 더욱 많은 민족 이동이 이뤄진 점도 주목

해야한다

민족의 이동은 문화를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

는역할을하고 새로운문화를받아들이는계기를만

들었다

소비에트시절강제이주정책에따라이주해온유

럽의 다양한 민족은 시베리아 일대의 고대 종족 문화

와자연스럽게만났다

동북아시아의 문화 원류를 이해할 때 유럽의 문화

유입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북아시아의 숱한

민족이어떻게자신의문화를지켜냈고 또 유럽의문

화와 곁들여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낸 과정을 읽을

수있다

여전히 바이칼 일대에서는 카자흐스탄 폴란드 우

크라이나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마을을 이뤄 살고 있

다

무엇보다도중요한점은최근브럇트인들이자신의

문화를되찾으려하고있다는점이다

소비에트 시절 샤먼의 대규모 학살을 경험하는 등

브럇트인은아픈역사를간직하고있다 또 오랜기간

몽골의지배를받아야했다

문화도마찬가지였다자신들의문화를포기하고감

춘채소비에트의방식을따라야했다

이 때문에 브럇트 문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생겨

나기도했다현재러시아이르쿠츠크와브럇트자치공

화국으로나눠져살고있는브럇트인은자신들의문화

찾기에나서고있다

박물관등지를중심으로자신들의이야기를책으로

내는작업이활발하다 다양한동물이야기를묶은책

이나오고조상의삶의모습이묻어난유물을묶어전

시하는공간도생겨났다

샤먼의부활도예고하고있다 소비에트의탄압으로

신분을 숨긴 채 몽골 등지로 숨어들었던 샤먼들이 자

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다 미신으로 치부돼 탄압되

던시절에는출입이힘들었던 샤먼의섬 바이칼알혼

섬에도 매일 기도를 하는 샤먼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수있다

문화의 힘은 역시 강했다 브럇트인은 몽골과 소비

에트의 지배에도 문화의 명맥만은 유지했다 할아버

지에게서손자에게로전해진숱한이야기를통해자신

들의뿌리를잊지않았고 자연과하늘의이치에순응

하는샤먼의정신도간직했다

이르쿠츠크 브럇트 마을 입구에는 민족과 문화에

상관없이 부랴트 민족에 대해 예의를 갖춰주세요라

는팻말이내걸렸다힘이없어다른민족의지배를받

더라도문화만은가둘수없다는강한의지가담긴말

이다

브럇트의문화원류를통해다시한번입증된것은

문화는억지가없다는점이다총과칼로써뺏을수없

는 게 문화이며 시간이 흘러도 유전처럼 후대에 남는

게문화다 kroh@kwangjucokr

바이칼알혼섬의샤먼바위입구에는브럇트인이신성시하는솟대 13개가세워져있고샤먼들은이곳에서기도를한다

브럇트인의정신적고향인알혼섬에서바라본바이칼호수의모습

빼앗긴땅에도 문화 뿌리는 살아있다

몽골소비에트지배받던브럇트인

문화원형신분숨기며변방떠돌아

조상이야기책으로엮고유물전시

샤먼정체성찾기활발부활예고

류드밀라미하일로브나브럇트국립박물관 관장

한국브럇트민족공통점많아

문화원형공동연구필요하다

브럇트글오광록사진최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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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형되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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